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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전성기 허경환 "최근 광고만 4개…재미로 보답"

등록 2026.06.02 05:00:00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코미디언 허경환이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광고를 4개 찍었다고 했다.

허경환은 1일 방송한 KBS 2TV 예능프로그램 '말자쇼'에 나와 근황에 관해 얘기했다.

허경환은 '최근 다시 전성기를 맞은 걸 실감하냐'는 물음에 "절대 그런 건 없다.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보답할 수 있게

더 재미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경환은 '대세라는 걸 증명하는 게 광고 갯수다. 몇 개 찍었냐'는 질문엔 "한 4개 정도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요즘 길게 안 찍

더라. (광고 기간이) 3~6개월 이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절 바뀌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말에 김영희와 정범균은 "우린 0개다. 광고주분들 기다리겠다. 3~6개월이라고 불만 없다. 저흰 일주일도 된다"고 말했다.

허경환은 '개그콘서트'에서 '거지의 품격'을 할 때 김영희와 얽힌 광고 에피소드를 풀어냈다.

허경환은 "지금까지 마음 속에 담아뒀던 광고 이야기를 상담하고 싶다. 제가 예전에 '거지의 품격' 출연 당시 광고주가 '허경환

씨와 김지민씨만 찍으면 안되겠냐'고 섭외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당시 '거지의 품격'은 허경환과 함께 김지민 그리고 김영희가 함께하는 코너였다.

허경환은 "'셋이 찍지 않으면 저희는 않겠다'고 말했더니 광고주 쪽에서 '그럼 저희도 찍지 않겠다'고 해서 '그럼 둘이서 찍겠

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이걸 차마 김영희씨에게 이야기를 못했다. 김영희씨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주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다. 그때 말주변이 없어서 정식으로 사과를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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